
韓경제성장률� 하락� 불가피,� 힘� 받는� 4月� 금리인하論
◈�시장 예상과 달리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現수준 1.25%로 동결�

◈�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美연준 기준금리 인하 등 글로벌 통화완화

기조 강화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내경기 부진 등으로 

4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 中

□ (2월� 금리동결� 배경)� 금융통화위원회는� 기준금리를� 코로나19� 확산�

장기화�여부�점검,�금융안정�등을�위해� 1.25%로�동결� �

① (코로나19) 3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며 국내경제에 

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으로 예상 

- 소비·수출 부진은 올해 1/4분기 동안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, 

이를 바탕으로 ’20년 韓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(2.3% → 2.1%)

- 코로나 확산이 진정된 이후 경기회복세를 예상(한은총재 기자간담회) 

② (미시적 지원)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금융

중개지원대출 한도 증대 등이 효과적이라고 진단 

③ (금융안정)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가격 불안정 우려 

<기준금리 및 시장금리> <韓경제성장률 전망치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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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4월� 기준금리� 인하� 가능성)� 글로벌� 통화완화� 기조와� 코로나19� 사태�

여파에�따른�국내경기�부진�지속�등으로�인하�가능성�高�

ㅇ (글로벌 통화완화 기조) 글로벌 공급망 훼손, 코로나19 확산 조짐 

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부진 우려로 주요국의 통화완화 기조 강화  

- (아시아) 한국과 중국의 생산 차질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

경제에 악영향, 2월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완화기조 강화* 

*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으며, 태국, 인니, 필리핀 등이 기준금리를 인하

- (미국)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미국증시 부진이 이어지자 

3월 美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되고 증시는 일시 반등 

※ 美연준 의장은 긴급성명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, 국채10년물

금리(1.16%)는 역사적 최저수준 갱신(2.28일)

※ 3월 美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100% 이상으로 계산(3.3일, Bloomberg)

ㅇ (국내경기 부진) 1분기 韓경제성장률은 ①관광·항공산업 부진 

②수요 약화 ③공급망 교란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 전망

※ 한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가능성을 언급

- (관광·항공) 외국인 관광객과 관광수입의 감소로 중국 및 동남아 

의존도가 높은 저가항공과 여행사들의 매출 급감

- (도·소매) 중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면세점은 직접 타격, 백화점과 

대형마트 고객 감소, 숙박·음식업 등 소상공인 피해 확대

- (공급망 교란) 중국의 생산 정상화까지는 상당 시간 소요 

ㅇ (정책공조) 경기부진에 대응한 정부 추경(3.5일)과 한은 기준금리 

인하의 재정·통화정책 공조 필요성 강조 

※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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